
러시아산 소성인산석회 덤핑제소
한국특수사료, 재고증가·가동률 하락 이유 … 덤핑률 2 0 . 6 %·관세율 9 %

한국특수사료는 러시아산 소성인산석회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. 

최근 한국특수사료에 따르면 러시아산 소성인산석회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

고 있으므로 이의 구제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했다.

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소성인산석회가 9 0년에 수입자유화가 된 이후 러시아로부터 저가품의 수입

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이 재고증가, 가동률 하락, 이윤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, 소성인산석회는 한국특수사료외에도 동양화학, 대한제당 등 3사가 생산하고 있으며, 국내 시장

규모는 9 2년 기준 1 0만3 0 0 0톤( 2 5 0억원, 수입량은 1만7 0 0 0톤으로 국내시장의 약 15% 정도를 점유한

것으로 나타났다.

국내 소성인산석회 생산량은 8만8 0 0 0톤이고 수출은 약 2 0 0 0톤을 보이고 있으며 동양화학이 국내 생

산량의 50%, 한국특수사료가 30%, 대한제당이 2 0 %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한제당은 전체 수

입금액의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그 외에 진흥사료 등 사료생산 기업들이 국내 수입을 주도

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번에 한국특수사료가 제소한 러시아측 피신청인은 VOSKRESENSK PLANT, KRASONAR

P L A N T사이고 덤핑률은 206.04%, 93년 기본관세율은 9 %이다.

한편,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한국특수사료가 신청한 내용의 타당성 검토, 관세청 및 농림수산부 등

관세 행정기관에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1개월 이내에 덤핑조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.

현재, 전세계적으로 소성인산석회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, 일본, 러시아

등 4개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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